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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아 자기조절력 분야 논문의 연구동향과 지적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한국학술지인용색
인의 논문검색을 활용하였다. 데이터 처리는 넷마이너4를 사용하였으며,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연구의 주요 키워드 도출
및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나타난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연구는 1기
(2011~2015년)에 비해 2기(2016~2020년)에 약 1.4배의 관련 연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주제 분야별 학술지 게재현황
을 살펴본 결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복합학, 공학, 예술체육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1기와 2기의 추출 키워드 
중 자기조절력,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력, 양육행동, 문제행동, 양육스트레스, 놀이성 등의 활동중
심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시기별로 등장하는 상위 20개 활동중심성 순위에 상이한 
키워드를 확인해 보면, 1기에는 기질, 창의성, 인지조절력, 교사유아관계,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2기에는 행복감, 회복탄
력성, 조절효과, 또래유능성가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연구의 발전 방향
을 모색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language network analysis on keywords of paper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from 2011 to 2020. The purpose wa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rends and intellectual structure
of theses in the field of self-regulation in young children.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search related to self-regulation in young children increased about 1.4 times in the 
second period compared to the first period . Also,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ublication status of 
journals by subject area, the number of relevant research papers appeared in the descending order of 
fields related to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complex sciences, engineering, arts, and sports. 
Second, among the keywords extracted from the 1st and 2nd periods, the degree centrality of 
self-regulation,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self-esteem, emotional regulation, parenting 
behavior, problem behavior, parenting stress, and playfulness, etc., tended to appear high 
simultaneously. The keywords identified in the top 20-degree centrality rankings were temperament, 
creativity, cognitive control,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mediating effect in the first period and the
keywords in the second period included happiness, resilience, control effect, and peer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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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대처하고, 편안

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상황에 맞게 조
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인간은 자기조절력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 사고, 행동을 조절하며, 갈등과 문제 상황
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1]. 자기
조절력(self-regulation)이란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행
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관
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2].

자기조절력 발달은 영·유아기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데, 영아기에는 자기조절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완성된다
[3]. 유아기는 자기조절력 발달의 최적시기로써 사회문화
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조절력이 발달된다[4].

유아기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개념은 1980년대에 등
장하였으며, 이후 자기조절력에 대한 다양한 세부 연구
가 진행되었다. 특히, 자기조절력의 하위 요인에 대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관련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2, 
5]. 2000년대 유아의 자기조절력 연구는 자기조절력의 
개념을 단일 차원이 아닌, 정서·인지·행동 자기조절을 포
함한 광범위 복합적인 다면적인 차원으로 분류하여 진행
되었다[6]. 2010년대는 자기조절력과 함께 Executive 
Function(실행기능, 집행기능), 행동억제 등의 세분화 
된 변인으로 개념화되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7].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유아 자기조절력과 관련한 연
구들은 기관 적응[8], 또래관계[9], 행복감[10] 등과의 관
련 변인을 분석하거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조절력 증진을 위한 실제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 
유아를 둘러싼 인적 자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다. 

다양한 연구분야에 있어서 연구동향 분석은 연구자가 
세부 분석 범주를 결정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
으로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 방법은 논문의 내
용, 영역, 발행년도, 연구방법, 연구도구 및 분석 방법에 
대해 수학적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수량적 경향성을 보
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현상 및 경
향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론이지만 
세부 기제 및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존 유
아 관련 자기조절력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이러한 연구방법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11], 현재로
서는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연구의 시기별 연구 추이 및 

변인을 파악하고 관련 변인들의 연관성,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동향 분석의 한계
를 보완하고 내용분석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빅데
이터 분석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논문의 제
목이나 내용, 워드 등의 비정형텍스트를 데이터화하여 
분석하는 언어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유아 자기조절
력 연구의 동향과 지적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언어네
트워크 분석이란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결합한 방법으로 특정 단어와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에 
대해 무게 중심을 줌으로서, 단어와 단어 간의 의미론적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12,13]. 또한 언어네트워크분
석 방법론은 논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와 주
변 역할을 하는 단어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중점 단어
와 지적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간 수
행된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관한 학술지 연구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어떠한 관련 변인이 중
점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지 연구의 키
워드는 연구자가 연구목적이나 아이디어를 농축하여 연
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여 제시하며, 그 
학문 분야의 이론 혹은 실제적 관심을 반영한다. 또한 그
들이 변화하여 발전해 온 과정과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이론체계와 연구방법 등 연구의 전반적인 전환 방향을 
알려주는 발자취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이러
한 키워드들은 축적되온 연구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수단이 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논문을 분석할 수 
있는 분류 단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 자기조절력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증명된 학술지에 게재된 유아 자기조
절력 관련 연구들의 키워드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술지에 게재된 유
아 자기조절력 연구의 관련 변인을 추출하여 시기별, 변
인 별로 어떠한 유형을 보이는지, 어떠한 관련 변인이 있
고 중점 역할이 어떠한 변인이 있고 네트워크 구조를 가
지고 있는지 연구동향과 지적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자기
조절력 분야 연구의 학술적 관심 키워드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조절력 관련 
연구에서 다룬 주요 내용 간의 관계와 특성을 충분히 드
러냄으로써 향후 자기조절력 관련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언어네트워크 통해 살펴 본 최근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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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0년) 수행된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논문의 현
황 및 지적 구조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데이터 선정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국

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학술
지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 KCI)’의 논문검색
을 통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관한 연구 논문을 수집하
였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 검색시스템의 상세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KCI등재지와 KCI등재후보지를 대상
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발행된 학술
지 중에서 연구 제목에 ‘유아’, ‘자기조절’ 키워드를 포함
한 논문을 검색하였다. 수집된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
재 학술지 502편과 등재후보 학술지 66편으로 총 568편
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동향
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시기를 나누었다. 
이를 위해 2011년~2015년을 1기(235편), 2016
년~2020년을 2기(333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도별 
게재논문의 편수는 Table 1과 같다.

1st Period 2nd Period 

year number of 
journals year number of 

journals
2011 41 2016 75

2012 40 2017 65

2013 37 2018 64
2014 60 2019 71

2015 57 2020 58

 total 235 journals  total 333 journals

Table 1. Number of published journals by year 

2.2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분석대상을 선정하고, 키워드를 

추출 및 코딩하였으며, 그 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각
화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선정된 568편의 논문에
서 제시된 키워드 수는 1,089개이다. 이 중 유사어와 동
의어를 찾아내는 키워드 전처리 과정을 실시하여 최종 
1,017개의 키워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논문에서 제시한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침으로,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을 최소

화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 프로그램의 혼동을 
막기 위해 띄어쓰기를 삭제하였고, 복수형 단어를 단수
형으로 수정하고, 특수문자와 불필요한 조사를 삭제하였
다. 2단계에서는 키워드가 영어로만 제시된 경우, 한글로 
해석한 후 유사 의미의 단어로 교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키워드의 의미가 유사한 키워드(예: 정서지능-감성지능)
를 하나로 통일하였다. 

Fig. 1. Data pre-processing process

2.3 네트워크 분석 과정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관련 연구에서 추출한 키워드 중 

전처리 과정을 거쳐 선정된 1,017개의 키워드를 
NetMiner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논문 키워드의 중요도를 위하여 논문의 키워드
의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논문에 등장한 키워드 빈
도에 비례하여 키워드 글씨 크기가 증가하는 시각화 방
법론인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
요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게 하
였다. 

둘째,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활동중심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이하여 키워드간의 관계를 1326 X 
1326차원의 인접 행렬로 구성하였다. 인접 행렬의 성분 
A_ij는 i 키워드와 j 키워드가 동시 출현한 빈도수로, 위 
인접 행렬 기반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연결성 파악을 
위하여 연결 정도인 활동중심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상
위 n개의 연결 데이터를 추출하여 본 분석 결과에 반영
하였다. 

활동중심성은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방법론 중 대표적
인 하나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를 판별하여 네
트워크의 키워드의 활동성을 측정한다. 키워드 i의 활동 
중심성은 수학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  , where 

’   i f    otherwise.

여기서, N은 구성된 키워드 네트워크의 총 키워드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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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A'_ij는 키워드 i와 키워드 j의 인접 행렬 기반 이
진 행렬이다. 

셋째, 추출된 키워드의 활동중심성을 이용하여 데이터 
기반 탐색 분석(EDA; Exploratory Data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전체 구조에서 링크의 
중앙 집중화 된 정도, 소수의 키워드의 독점 정도, 링크
의 조밀도 등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시각
화 알고리즘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키워
드 간의 경로 거리를 반영하여 최적화한 시각화 방법인 
Kamada와 Kawai의 방법을 실시하였다[15]. 또한 시각
화하는 과정에서 키워드가 50개 이상이 될 경우 키워드
와 링크 사이의 중첩으로 인하여 시각화 구분이 어려우
므로[16], 본 연구에서는 상위 40개의 키워드를 대상으
로 시각화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학술지 현황
3.1.1 시기별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학술지 현황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20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유아 자기조력절 관련 논문 568편에 제시된 
1,017개 키워드를 활용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하였다. 5년 간격으로 시기별 기간을 설정하여, 1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논문 235편 454개 키워드, 2
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논문 333편 699개의 키
워드가 도출되었다. 2기의 논문 수는 1기보다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기조절력 연
구 분야의 관심 증가로 인하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1.2 주제 분야별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학술지 현황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학술지의 최근 10년 간 주제 분

야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는 연구 분야에 따라 연구 동향을 인문학, 사회과학, 자
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주제 분야별 게재된 논문 수 
현황은 Table 2와 같다.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논문은 1기, 2기에서 사회과학 
분야 관련 학술지에 가장 많이 게재되고 있으며, 그 다음
으로는 자연과학, 복합학 순으로 나타났다.

Subject fields(n)
Total 1st Period 2nd Period 

1 social science(449) social science(184) social science(265)

2 natural science(49) natural science(27) natural science(22)

3 complex 
science(32) complex science(7) complex 

science(25)
4 engineering(12) humanities (6) engineering(10)

5 arts and sports(11) arts and sports(5) arts and sports(6)

Table 2. Current status of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journals by subject fields

 
3.2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유아 자기조절력 학술
    지의 지적구조

3.2.1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학술지의 키워드 현황 및 
     네트워크
유아 자기조절력 학술지 키워드의 단순 출현 빈도를 

분석하고, 빈도를 활용하여 워드 클라우드 방법을 활용
하여 시각화하였다.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학술지 키워
드의 워드 클라우드는 Fig. 2과 같으며, 시기별 상위 20
개 키워드는 Table 3과 같다.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학술지의 키워드들 중 빈도가 
높은 핵심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았다. 자기조절력과 관련 된 주요 키워드는 유아,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예비교사, 교사, 정서조절력, 자
아존중감, 문제행동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Keyword word cloud
  

시기별 빈도 분석을 통하여 시기별 상위 20개 키워드
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이는 Fig. 2의 직관적인 시각
화 자료(워드 클라우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데 뒷받
침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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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Period 2nd Period 

Keyword Centralit
y Keyword Centralit

y
1 self-regulation 0.436 self-regulation 0.418

2 emotional 
intelligence 0.176 young children 0.141

3 young children 0.140 emotional 
intelligence 0.124

4 self-efficacy 0.081 pre-service teacher 0.110
5 pre-service teacher 0.068 self-efficacy 0.084
6 emotional regulation 0.063 teacher 0.071

7 temperament 0.046 emotional 
regulation 0.068

8 parenting behavio 0.044 self esteem 0.045
9 teacher 0.041 happiness 0.044
10 creativity 0.041  resilience 0.042
11 pro-social behavior 0.039 pro-social behavior 0.038
12 problem behavior 0.037 parenting behavio 0.035
13 picture book 0.037 picture book 0.035
14 self esteem 0.037 ego resilience 0.035
15 cognitive control 0.033 teacher efficacy 0.034
16 parenting stress 0.030 problem behavior 0.032

17 teacher-child 
relationship 0.030 moderating effect 0.032

18 mediating effect 0.030 playfulness 0.031
19 playfulness 0.030 parenting stress 0.031
20 teacher efficacy 0.030 peer competence 0.028

Table 4. Degree centrality 

1st Period 2nd Period 

Keyword N Keyword N
1 self-regulation 111 self-regulation 148

2 emotional 
intelligence 37 young children 43

3 young children 24 emotional 
intelligence 38

4 self-efficacy 18 pre-service teacher 31
5 emotional regulation 16 teacher 24

6 pre-service teacher 14 self-efficacy 23

7 parenting behavio 10 emotional 
regulation 17

8 playfulness 10 parenting behavio 15
9 problem behavior 9 happiness 14

10 cognitive control 8 pro-social behavior 13
11 pro-social behavior 8 self esteem 12

12 leadership 8  resilience 12
13 self esteem 8 ego resilience 11

14 teacher 8 playfulness 10
15 creativity 7 peer competence 10

16 temperament 7 teacher efficacy 10
17 resilience 7 picture book 10

18 mediating effect 6 problem behavior 9

19 teacher-child 
relationship 6 teacher Interaction 8

20 picture book 6 parenting stress 7

Table 3. Keyword frequency

Table 3에 의하면, 1기의 경우 정서지능(37회)이 가
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유아, 자기효능감, 정서조절력, 
예비교사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2기의 경우는 유
아(48회)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정서
지능, 예비교사, 교사, 자기효능감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2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학술지의 시기별 키워드 
      활동중심성 
활동중심성 지수는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연결 정도를 

표준화한 수치로, 활동중심성 지수가 높은 키워드는 다
른 키워드들과의 연결 정도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며 키
워드의 중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술지의 논
문 키워드 상위 20개의 시기별 활동중심성 순위는 
Table 4와 같다.

1기의 활동중심성은 정서지능(.176) 키워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아(.140), 자기효능감(.081), 
예비교사(.068), 정서조절력(.063)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2기에는 유아(.141) 키워드가 활동중심성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다음 순으로 정서지능(.124), 예비교사
(.110), 자기효능감(.084), 교사(.071) 등으로 나타났다. 
1기와 2기에서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정서
조절력, 양육행동, 문제행동, 양육스트레스, 놀이성 등의 
활동중심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는 활동중심성이 높은 키워드가 유아 자기조절력
과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관련 연구에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시기별 동시에 높은 순위에 제시된 키
워드 외에도, 각 시기별로 등장하는 상위의 상이한 키워
드를 확인해 보면, 1기에는 기질, 창의성, 인지조절력, 
교사유아관계, 매개효과 등의 키워드가 있었다. 2기에는 
행복감, 회복탄력성, 조절효과, 또래유능성 등의 키워드
가 상위 20개 활동중심성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
이 1기, 2기의 5년간 시기에 따라 서로 상이한 키워드들
의 등장은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연구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 주제를 탐색하
며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키워드의 활동중앙성 수치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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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그림은 Fig. 3과 같다. 네트워크 시각화 그림은 키
워드와 노드 (●)로 표현되고 활동중앙성이 높을수록 노
드의 크기는 커진다. 또한 논문에서 동시 출현한 노드는 
링크 (―)로 표현되며, 동시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키워드
의 링크의 두께는 증가한다. Fig. 3를 통해 유아 자기조
절력 논문에서 제시된 키워드의 활동성이 높은 특정 키
워드는 연구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연구 주제임을 알 수 
있으며, 링크의 두께를 통해논문에 동시 등장한 키워드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알 수 있다. 

Fig. 3. Important keyword network

4. 논의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한국연
구재단(KCI)의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유아 자기
조절력 관련 연구 동향을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학술지 논문에 
제시된 키워드를 활용하여 언어네트워크를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논문의 시기별 
논문 게재 수와 키워드 수를 파악하고, 주제 분야별 게재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키워드의 전체적인 경향성 파악과 키워드 간 구조적 
관계성 및 활동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면, 첫째, 
한국연구재단에 연도별로 게재된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논문수를 살펴보면, 1기인 2011년에서 2015년에는 235
편이 관련 연구로 게재되었으며, 454개 키워드가 제시되
었다. 2기인 2016년에서 2020년까지는 333편이 게재되
었으며, 699개 키워드가 제시되었다. 1기에 비해 2기에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게재 논문 수와 키워드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최근 5년간 유아 자기조절력과 관련한 연구
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 

자기조절력이 연구자들에 지속적으로 흥미있는 연구주제
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연구의 주제 분야별 학술
지 게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회과학에서 전체 499편, 
1기 184편, 2기 265편으로 가장 많은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연과학, 복합학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기에서 2기로 시간이 흐름에 따
라 복합학과 공학의 게재 연구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유아 자기조절력 주제가 특정 학문 분야에서만 국
한되어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융
복합적인 연구 주제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키워드를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를 분석한 결
과, 1기인 경우 ‘정서지능’ 키워드가 가장 많이 제시되였
으며, 다음으로 유아, 자기효능감, 예비교사, 정서조절력
의 순이었다. 2기에서는 유아, 정서지능, 예비교사, 자기
효능감, 교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를 통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교사와 관련된 주제가 많
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키워드의 
활동중심성 순위를 분석한 결과에서 키워드의 빈도를 분
석한 결과의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서지능, 자기
효능감, 정서조절력, 양육행동, 친사회적행동 등이 일관
되게 활동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
본적으로 인간의 자기조절력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
는 여러 가지 감정을 잘 이해하고 서로 교감하는 능력인 
정서지능[17]과 상황에 따라 자신이 적절히 행동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인 자기효능감[18]과 같은 내적 변인
과의 높은 관련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상황에 따라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
이고 알아차리는 활동들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긍정적
인 발달을 돕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
기 자기조절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원인 요인인 부모의 
양육행동 키워드와, 자기조절력의 결과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친사회적행동과 같은 또래 관련 키워드가 관련 
연구 중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별로 상위권에 위치한 상이한 키워드를 분석한 결
과, 1기(2011-2015년)에서는 기질, 창의성, 인지조절력, 
교사유아관계, 매개효과가 상위 출현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2010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제 2차 
지표를 적용하게 되면서 교사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항목
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자기조절력과 관련된 교사유아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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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창
의인성교육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것이 
창의성 키워드의 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2기(2016-2020년)에서는 행복감, 회복탄력성, 
자아탄력성, 조절효과, 또래유능성 등의 키워드가 새롭
게 등장하였다. 행복 키워드의 출현은 2013년 정부가 국
정과제로 국민행복을 제시하면서 행복교육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영유아 행복에 대한 연구 활동이 이후 급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
표한 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의 비전 역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으로, OECD 국가 중 최하
위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
요 원리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
반 조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19]. 이와 맞물려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간의 긍정적인 측
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
법을 과학적으로 탐색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짐
[20]에 따라 유아기 자기조절력과 관련해서도 행복이나 
회복탄력성, 자아탄력성 등에 대한 주제가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각 시기별로 활동중심성이 높은 상위 출현 키
워드가 상이하게 등장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의 교육 및 
아동정책 기조의 변화 등의 사회문화적 요소가 전반적으
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1기에는 매개효과, 
2기에는 조절효과의 키워드는 연구에서 변인간의 관계성
을 살펴보는 키워드로, 이러한 키워드가 상위권에 출현
한 것은 유아 자기조절력과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
펴보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준
다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수행된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논문에서 나타난 연구의 현황과 키워드의 활동중심성을 
시기별로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현황과 경향성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조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와 등재 후보지에 게재된 유아 자기조절력 관련 
학술지 중 최근 10년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향후
에는 국내 유아 자기조절력 연구의 전체 동향을 탐색해 

보기 위해 대상 시기를 보다 확장하여 자기조절력 연구
가 처음 출현한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동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연구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국외 유아 
관련 자기조절력 연구를 포함하여 국내 연구 동향과 국
외 학술 연구 동향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비교하는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서는 유아기 자기조절력 연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기뿐만 아니라 영아기, 유아기, 학
령기, 청소년기 등 인간의 생애주기를 세분화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른 자기조절력 관련 연구경
향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를 통한 워드크라
우드와 활동중심성 분석 후 네트워크 그림을 제시 하였
다. 향후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분석, 토픽분석, 자기 중
심 네트워크 분석 등 최근 발달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
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자료를 제시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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